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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유통단계 계란 안전성 확보 나섰다

- 10.21일까지 유통단계 계란 항생제 및 살충제 잔류물질 집중 검사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는 21일까지 관내 식용란

수집판매업 및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계란에 대한 잔류물질(항생제 

및 살충제)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 

국민 먹거리 계란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인천에서 

계란을 유통하고 있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및 마트 중 40곳에서 계란을 

무작위로 수거(강화군 4, 옹진군 1, 중구 1, 동구 2, 미추홀구 4,  연수

구 1, 남동구 8, 부평구 6, 계양구 6, 서구 7)해 항생제 및 살충제 잔류

물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 중이다.

검사는 계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잔류물질(항생물질 23종 및 살충제 

34종)에 대해 실시해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유통을 금지하고, 

계란 출고를 중지시킴과 동시에 이미 출하된 계란을 회수․폐기한다. 

또한 해당농장을 잔류위반농장으로 지정하고 계란 출고 시 검사를 진행

함으로써 부적합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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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인천시에서 2017년 계란에서 1건의 살충제 부적합이 발생한 이후 

매년 관내 생산단계(농장) 계란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

2021년에는 1건의 항생제 계란 부적합 발생돼 회수․폐기 및 규제검사를 

진행해 부적합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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